
과테말라 최남용 & 형미 선교사의  2024 년 1-3 월까지의 선교보고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들께, 그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벌써 2024 년의 1/3 이 지나가는 새 봄이 우리들의 사역의 창가에 와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셔서 저는 방금 영국 OCMS (옥스포드 선교대학원)의 강의를 마치고 

과테말라에 다시 돌아와 두번째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에서 3 가지 일들을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들과 나누고저 합니다.   

첫번째는 쓰레기 매립장 마을 회복교회 (Iglesia de Restauracion)의 소녀 낸시(Nancy)의 향학렬 

두번째는 SETECA 신학교의 95 창립 95 주년 되던 날 

세번째로는 최남용 선교사의 옥스포도 선교대학원 강의 보고. 

첫번째,  

쓰레기 매립장 마을 회복교회 (Iglesia de Restauracion)의 소녀 낸시(Nancy)의 향학렬 

최형미 선교사가  CAG (Christian Academy of Guatemala)의 교장으로 섬기면서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학교에서 조금 일찍 나와 쓰레기 매립장 마을 (한국의 오래전 난지도 같은 곳)에 위치한 회복교회 (Iglesia de 

Restauracion)의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매주 약 60 명에서 80 명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함께 하며 기독교 영상물을 함께 보며 다과를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는 과테말라 쓰레기 마을의 어린아이들,  소위 과테말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의 

가난한 마을이라는 이곳의 어린 아이들은 아직 어릴때에는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하며 잘 나오지만, 

조끔씩  나이가 들어가고 커가면서는 교회의 성경 말씀 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Voice of the world) 더 잘 듣게 

되고 교회 모임에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즉 나이가  14 살, 15 살, 16 살 되면서는, 즉 틴 에이저의 나이가 

되어서는 남자 아이들은 조직 폭력배의 유혹, 즉 적은 돈이지만 돈을 만질수 있다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고, 여자 아이들은 몸을 파는 prostitution 일이나 또는 남자 친구를 통해 임신을 하는 상황에 처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학교 다니는 일을 더 하지 않고 어둔 세계에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바수레로 (쓰레기 매립장 마을) 상황에서 올해 17 살이 된 Nancy 란 아이는 최형미 선교사와 Carin 

자매가 섬기는 화요일 오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였고, 또  앞으로의 방향을 잘 

인도해주고 학업도 잘 가르치는 사립 고등학교를 그렇게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결국 최형미 선교사는 

Nancy 와만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Nancy 의 엄마와 대화를 나누면서  Nancy 의 엄마 역시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일하는 공장에서 주는 월급으로는  Nancy 가 

가고싶어하는 고등학교 등록금을 낼수 없어 많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최형미 선교사는 기도가운데 최종적으로  Nancy 가 2 년 남은 고등학교를 잘 마칠수 있도록 Nancy 가 가고 

싶어했던 사랍고등학교, Yulimay 고등학교 학비를 절반 대주는 후원을 하기로 했고 (다 대주면 엄마도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수 있기에), 그리고, 지난 1 월 28 일 (밑의 사진에 보는 것 처럼)  Nancy 의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불하러 Nancy 와 어머니 Carolina 와 Yulimay 고등학교를 찾았고 학용품과 교복 사는 

것을 도와 주기 위해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Excitement 와 감사, 기쁨이 넘치며 열심히 자기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려는 Nancy 를 보며 이 세상의 

소리 (Voice of the World)에 따라 아무렇게 살아가는 쓰레기 매립장 마을 동네의 다른 친구들과 달리 자신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고자 하는 어린 소년 Nancy 를 보며, 그녀의 향학렬을 다시한번 이 쓰레기 

마을의 회복교회 (iglesia de Restauracion)의 사역과 또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에게 다시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쉽지 않은 쓰레기 매립장 마을의 더 많은 아이들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소리(The Voice of the Truth)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SETECA 신학교의 95 창립 95 주년 되던 날 

지난 2 월 9 일 오전 10 시에는 오전 수업이 끝난 뒤 약 한 시간의 쉬는 시간에는 창립기념 95 년이란 싸인으로 

만든 Anniversary Banner 앞에서 작은 memorial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SETECA 에서 43 년 동안 가르쳐온 

조직신학교수를 가르쳐온, SETECA 의 신학자로 알려진 David Suazo 교수가 저음 SETECA 에 학생으로 왔었던 

기억들, 본인이 알고 있는 여러 SETECA 의 변화의 순간들을 나누어 주었고, 또 가르치면서 가장 감명깊었던 

순간들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쿠바  출신의 학부 담당 학장이며  탁월한 설교가아며 찬양 인도자인 

Elena Vasquez 의 찬양으로 God is good 찬양을 부르며 memorial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같은 주에 있었던 Chapel 시간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를 통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또 이제 5 년 뒤에는 창립 100 주년을 되는 

다양한 나라의 (Multi-national)  또 초교파 (inter-denominational) 신학교로서 SETECA 신학교가  계속 

열려있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순수하게 나누고저하는 

다짐의 시간들을 가질수 있었습니다. 

  

 

 

세번째, 최남용 선교사의 옥스포도 선교대학원 강의 보고. 

약 9 년 전인 2015 년 당시 옥스포드 선교대학원 (Oxford Centre for Mission Studies)의 총장 

(Executive Director) 이신 마원석 박사님의 초정으로 방문한 후 "Bartolome de las Casas 로 본 라틴 

아메리카 선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강의를 한 바 있었는데 이번 2024 년 3 월 27 일 

(수)에는 동일한 옥스포드 선교대학원에서 초청을 받아 "1970-2020 년 중앙 아메리카의 신학적 흐름 



(해방신학, 오순절주의, 통합적 선교)의 유형화와 문화와 현실에 대한 전인적, 그리고 역사적 

분석" Typology of Theological Currents (Liberation Theology, Pentecostalism, and Integral 

Mission) in Central America in 1970- 2020  and the Panoramic Analyis of their Perspective of 

Culture and Reality 이란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OCMS 의 여러 교수들과 또한 박사과정의 학생들의 열정있는 반응과 질문들이 있었던 참 유익한 

세미나가 될 수 있었고, 끝난후 오랜만에 다시만나는 박사과정의 담당자인 David Emmanuel Singh 

교수님과 한국인 교수인 전귀현 교수님과 좋고 유익한 교제를 나눌수 있었고, 현재 OCMS 의 총장이신 

Pauel Bendor-Samuel 박사님과도 유럽에 있는 OCMS 와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SETECA 신학교가 

서로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여러 좋은 이야기들을 나눌수 있었습니다.   Paul Bendor-

Samuel 옥스포드 선교대학원 총장님의 과테말라 SETECA 신학교 방문할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고, 비록 다른 대륙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 서로에게 축복이 될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뇌졸증에서 완전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고 사용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며, 또 지금도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또 늘 준비해주시는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들 
1. 연초에 기도를 부탁한 것 처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원천이 되심을 깨달은 욥이 "이제 나는 주님을 눈으로 본다"는 고백을 한 것 처럼 

올 한해를 살면서 최남용, 형미, 한솔, 한얼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매일 매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지를 알게 되기를 위해 (에베소 3: 18-19)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올 한 해는 여러가지로 사역이 다양하게 다가 옵니다.  첫번째로는 저희가 섬기는 GP 이사님들의 정기 

모임을 첫번째로 미국에서가 아닌 과테말라에서 모이기로 하기때문에 여러가지로 준비가 많이 있게 

되고 (5 월 6 일부터 9 일까지), 두번째로는 오래전 시카고 셰계선교대회로 알려져 있던 KWMC 

셰게 선교대회에서 최남용 선교사에게 디아스포라 영역을 전체 (8 시간) 맡아달라 부탁해, 이 영역을 

함께 인도할 강사들과 전체 스케줄을 짜는데 주님의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7 월 8 일- 

11 일).  주님께서 인도해주시는 지혜와 신학교 강의와 conflict 이 되지 않게 시간을 잘 사용할수 있는 

지혜를 기도해 주십시오. 

 

3. 최형미 선교사가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MK (Missionary Kid) 학교인 CAG (Christian Academy of 

Guatemala)가 이제 코로나가 끝난후 자녀들과 많이 선교지에 오지 않기에 앞으로 선교사 커뮤니티와 

과테말라 선교 사역을 위한 설립목적을 evaluate 하며 방향을 정하려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꼭 필요한 

방향으로 잘 결정될 수 있도록 지혜와 방향인도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4. 또 최형미 선교사가 매 주 화요일 찾아가는 쓰레기 매립장 마을에도 조직폭력 그룹들의 싸움으로 동네 

집이 약 20 개 정도 불이 타고, 어린이 사역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 과테말라에서 

가장 어려운 동네들 중 하나인 바수레로 매립장 마을의 어린이들 사역을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달될수 있도록 최형미선교사와 또 동역하는 Karin 자매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사용하여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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